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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수십 명에게
‘생일 사기’친 남성

일본의 30대 남성이 여성 수십 명을 상대

로‘생일선물 사기’를 친 혐의로 체포됐다.

일본 간사이지방 출신 미야가와 타카시는 

12개월 동안 35명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했

다. 그는 여성들에게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며 

환심을 산 뒤, 거짓 생일을 알려주고 생일 선

물을 받아냈다.

예컨대 만남을 가지던 47세 여성에게는 자

신의 생일이 2월 22일이라고 말했고, 40세 여

성에게는 7월이라고 말했다. 또 다른 35세 여

성은 그의 생일을 4월로 알고 생일 선물을 준

비했다.

이 남성과 연인 관계가 된 여성들은 대체로 

그가 판매하던 다단계 물품의 마케팅 회사에

서 일을 하다가 만난 미혼 여성들이었다. 

경찰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

여성은 최소 35명에 이른다. 대부분 12개월 

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만난 여성으로 파악됐

다. 미야가와 타카시가 이 여성들로부터‘가

짜 생일’을 빌미로 받은 생일 선물에는 고가

의 옷과 현금, 액세서리 등이 포함돼 있는 것

으로 알려졌다.

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남자친구에게 다른 

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부 피해자가 

사실을 파악하던 중 사기 행각을 눈치챘고, 

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경찰에 신고했다.

경찰은 지난 2월 미야가와 타카시 체포했으

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.

부부가 된 의붓시아버지와 며느리

진정한 ‘조시 스웨인’은 바로 ‘나야나!’

의붓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사랑에 빠졌다. 미국 켄터키 

해로즈버그에 사는 제프 퀴글(60)과 에리카 퀴글(31)은 

의붓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만나 2018년 8월 부부

가 됐다. 

두 사람의 만남은 에리카가 16살이었던 때로 거슬러 

올라간다. 친구의 의붓아버지로 제프를 처음 알게 된 에

리카는 2010년 친구 오빠이자 제프의 의붓아들이었던 

‘조시’라는 이름의 진정한 소유자(?)를 가리기 위한 

쟁탈전이 벌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지난 25일 ABC 뉴스에 따르면 행사를 기획한 건 애

리조나주 출신 22살 대학생 조시 스웨인이었다. 조시

는 SNS 계정을 만들 때마다‘Josh Swain’이라는 자신

의 이름이 이미 사용되었다는 알림을 받고 짜증이 났

다. 이에 조시는 일면식도 없는 동명이인들에게 메시

지를 보내“진정한‘조시 스웨인’을 가려내자.”고 제안

했다.

그런데 장난으로 시작한 제안은‘조시 스웨인’오픈 

채팅방 개설로 이어졌고, 이름만‘조시’인 사람들도 모

두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는 데까지 

이르렀다. 이에 조시는 미국 전역의 조시들이 모이기 

쉽도록 모임 장소를 중부의 네브레스카주 링컨으로 정

하고, 이들을 초대했다.

행사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. 첫 번째는 진정한‘조시 

스웨인’을 가리는 가위바위보 대결이었다. 이 행사에

서는 주최자인 조시 스웨인이 승리했다.

저스틴 토웰(38)과 결혼하며 제프와 가족이 됐다.

하지만 에리카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. 그런 

그녀에게 의붓시아버지 제프는 위로가 되어 주었다.  에

리카와 제프는 곧 각자의 비밀도 털어놓는 깊은 사이가 

됐다. 특히 제프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에리

카에게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었다.

결국 2016년 각자의 결혼 생활을 끝낸 두 사람은 이혼 

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

시작했다. 2018년 에리카가 제프의 아이를 가진 후에는 

곧바로 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됐다. 두 사람 사이에

서 딸 브렉스리(2)도 태어났다. 에리카는 저스틴과의 사

이에서 9살난 아들을 두고 있었다.

두 사람과 한동안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던 저스틴도 재

혼해 새 가정을 꾸렸다. 그는“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이

제 몇 해가 흘렀다.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을 잘 키우는 것”

이라면서“아들을 위해서라도 공동 양육권을 가진 에리

카와 냉정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.”고 말했다.

다른 행사는 이름이‘조시’인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

는 고무 튜브 대결로, 최연소 참여자인 링컨 출신 4살 

조시 빈슨 주니어가 형 조시들의 배려에 힘입어 우승

했다.

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각자 챙겨온 음식과 생

필품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, 기부금 11,000달러를 모

아 소아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 재단에 전달한 것

으로 알려졌다.

▲ 미 전역의 조시들이 모여 벌인 가위바위보 대결 모습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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